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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고 말
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흘려 사셔서 이루신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 예수님의 몸은 하
나이다. 여러 몸이 아니다. 장로교인이 믿는 몸이 따로 있고, 침례교인이 믿는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
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3-4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
이요 성령이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신다. 비록 교회의 정치 형태가 다르고 교파나 교단이 다를지라도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되었다는 사실과 진리이다. 이미 하나 된 한 몸이기 때문
에 그 하나 됨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하나의 기구
나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 됨을 이루어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바벨탑을 쌓으려 한 것처럼 하나
님을 떠나서 하나의 우리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종교 통합 운동이 그것이 아닌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없이 우리들끼리 하나 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
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일이 아닐 수 없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그리스도
의 한 몸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과 시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됨
을 끝까지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비록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섬기는 지교회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임을 잊지 말고, 이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
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예수님께서 미래 시제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세우진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어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
서 우리가 하나 됨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가 된다. 요한
복음 13:35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고 말씀하셨
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지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됨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
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교회이고 지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됨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 됨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해야 한다. 물론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떡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임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
다.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로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편의상 성찬식에서 이미 작게 떼어놓은 떡을 우리가 먹으
며 분병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가 한 몸임을 상기하는 분병



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정상 그럴 수 없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한 몸을 이룬 하나이다는 사실과 진리를 힘써 지키며 붙잡아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 아닌가?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
코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하나 됨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지키도록 하셨으니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이
고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닌가! 이것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여 이루고자 또 다시 바벨탑을 쌓는 우
리가 되어야 하겠는가?

칼럼 요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 것이 복음이다! 


